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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과에 사용자 측 반드시 책임져야”
축소교섭 벌였으나 입장 차 확인…노조, 13일 2차 총파업 예고

금속노조가 9차 중앙교섭에서 축

소교섭을 벌이며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쟁점을 확인한 채 

교섭을 종료했다. 같은 날 금속노조

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8월 13

일 2차 총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가 7월 22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

조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에 임했

다. 7월 16일 총파업 이후 첫 교섭

이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열며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

에서 노동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출근했다가 아무런 사고 없이 집으

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을 보내는 것이 아직 어려운 세상이

라는 생각이 든다”며 “노사가 함

께 서로 이견을 좁히도록 노력하

자”고 타결 의지를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으로 기준점이 나왔

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금속

노조 기후위기 대응 요구는 시기적

절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어디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다 열어놓고 

교섭할 준비를 하고 왔다”고 각오

를 밝혔다.

금속노조와 사측은 곧바로 축소교

섭에 돌입해 5시간 동안 의견을 나

눴으나, 결국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교

섭을 마무리하며 “타결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 지부장으로서 원만

하게 합의하길 간절히 바라고, 노력

했는데, 결과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사용자 측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교섭을 마치며 

“노·사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인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무

리하려고 했으나 안 됐다. 결국 우

리는 총파업할 수밖에 없다. 결단하

라”고 촉구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

에서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 ▲

기후 위기 대응 ▲금속산업 최저임

금 등 중앙교섭 요구에 따른 안을 

제시했다. 올해도 사측 금속산업최

저임금 제시안은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후에 나왔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구체

적인 문구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

힐 수 없었다.

10차 중앙교섭은 8월 5일 서울에

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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